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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나은하*, 김미정**

Eun-Ha Na*, Mi-Jung Kim**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

생의 다문화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J도와 G

시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179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r=.596, p<.001), 감성지능(r=.620, p<.001)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β=.471, p<.001).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감성지능, 매개효과, 다문화효능감, 다문화인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by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9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J province and G city.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fficac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ulticultural awareness(r=.596,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r=.620, p<.001).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β=.471,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and 
apply systematic programs to increase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for improving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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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오랜 역사를 유지하며

한민족으로써의 위상을 다지곤 하였으나 세계화의 영

향과 함께 경제 분야의 눈부신 성장 및 과학기술의 발

달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분야에도 변화

가 생겼다. 2004년 농업 분야의 허가된 외국인의 수가

43명에서 2007년 2333명으로 증가되면서 다문화의 인력

의 유입이 나타났으며[1] 현재에도 농가인구가 2010년

도에서 2021년도까지 27.6%의 감소함[2]으로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만성적 상황으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노동

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3]. 이러한 한계점의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농촌사회를 중심으

로 활성화되면서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의 증가가 이루

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4]. 그 이후 해외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이

어 귀화자 및 유학생 등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의 외국

인 비중이 2012년 144만여명에서 2022년 224만여명으로

10년 사이 5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5][6] 전체 국내

인구의 비중으로 본다면 2.84%에 불과하였던 체류외국

인의 비율이 2022년 4.37%로 증가함에 따라 인종과 국

적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다문화 사회

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

러한 인구의 변화는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폭이 타문화권 대상자까지 확대됨을 의미할

것이다.

다문화인식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서로 다른 각각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인지하

여 이해하며,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와

생활양식을 근본으로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7]. 간호대학생은 학과의 교

육과정의 일환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상

실습 현장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간호대상자

를 만날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후 간호사가 되

어서도 의료 현장에서 직접 간호제공자로, 또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증

진을 도모하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간호 인력으

로 그들의 문화에 대한 독창성과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8][9][10].

이처럼 보건의료의 대상자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

는 현재에서 미래의 간호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다

문화인식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 접하였을 때 자신과 타인

의 감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절하여 적합한 감성을 활

용하여 서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11] 다문화라는 보편

적 상황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대상자와 간호적 입장에

서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

해야 전인적 간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다문화 대상

자를 간호할 때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서 감성지능은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12] 감성지능이 높다면 다문화권의 대상자를 간

호함에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 감성 표현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여 다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13].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와 미

래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능동적이며 적

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을 다문화효능감이라고 한다[14]. 다문화효능감

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 시절부터 다문화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래 간호의 주역이 될 이들의 중요한 역량 중 하

나가 될 것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사회적 변화의 흐름으로 국내의

의료환경에서도 타 문화권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

가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으며[15]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선행 요건들이 간호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16]. 따라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을 책

임지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접

하게 되었을 때 이를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이해하며 고

유한 문화적 특성을 개별화하여 최적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다문화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를 파악

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

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

학생들의 다문화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 및 교육

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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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Ⅱ.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

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

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이다.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최소 166명이었다. 탈

락률을 고려하여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

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6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179

명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다문화인식

다문화인식은 임애정(2011)[17]이 사용한 도구로 측

정하였다. 총 19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임애정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82이
었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2002)[11]가 개발한 WLEI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사용

하였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영역(4문항),

타인감성이해 영역(4문항), 감성활용 영역(4문항), 감성

조절 영역(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신뢰도는 Cronbach’s ⍺=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 .90이었다.

3) 다문화효능감

다문화효능감은 임주용과 오윤자(2010)[18]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일

반기능 측면(4문항), 수업기능 측면(4문항), 인간관계증

진 측면(3문항), 다문화가정배려 측면(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수업기능 측면은 대상이 간호대학생인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하고 총10문항을 활용하

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2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감

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

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넷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

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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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29명(72.1%), 남자가 50명

(27.95)였고, 연령은 21-25세가 93명(52.0%)로 가장 많

았고 26-30세가 44명(24.6%), 31-35세 22명(12.3%), 36

세 이상 11명(6.1%), 20세 이하 (5.0%) 순이었다. 본인

이 생각하는 외국어 수준은 ‘하’가 123명(68.75), ‘중’이

51명(28.5%), ‘상’이 5명(2.8%) 순이었고, 다문화 교육

경험이 없음이 94명((52.5%), 있음이 85명(47.5%)이었

다. 해외여행이나 거주의 경험은 있음이 93명(52.0%),

없음이 86명(48.0%)이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은 ‘중’이 131명(73.2%), ‘상’이 33명(18.4%), ‘하’가

15명(8.4%) 순이었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p=.002), 다문화 교육 경험(p=.012),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p<.001)에, 감성지능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p<.001), 해외 여행

이나 거주의 경험(p=.049),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p<.001)에, 다문화효능감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

어 능력 수준(p=.001), 다문화 교육 경험(p<.001), 본인

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p=.003)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다문화인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

어 능력 수준이 ‘하’보다 ‘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본

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하’보다 ‘중’이, ‘중’보

다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본인이 생각하

는 외국어 능력 수준이 ‘하’보다 ‘상’에서 더 높게 나타

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하’보다 ‘중’,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효능감은 본인이 생각하

는 외국어 능력 수준이 ‘하’보다 ‘상’에서 더 높게 나타

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하’보다 ‘상’에

서 높게 나타났다<표 1>.

2.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3.45점(5점 만점), 감성

지능은 5.11점(7점 만점), 다문화효능감은 3.77점(5점 만

점)이었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은 자기감성 이해 5.35

점, 타인감성 이해 5.20점, 감성조절 영역 5.01점, 감성

활용 4.92점 순이었고, 다문화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인간

관계증진 측면이 3.99점, 일반기능이 3.69점, 다문화가정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감정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Characteristics

(N=179)

Variable Categories n(%)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Sex
M 50(27.9) 3.48±0.54 0.533

(.594)

3.64±0.67 0.345

(.731)

3.81±0.75 0.379

(.706)F 129(72.1) 3.44±0.48 3.60±0.58 3.76±0.62

Age(year)

<20 9(5.0) 3.74±0.55

1.730

(.145)

3.56±0.65

1.391

(.239)

3.74±0.77

2.265

(.064)

21-25 93(52.0) 3.50±0.48 3.71±0.55 3.90±0.62

26-30 44(24.6) 3.36±0.46 3.46±0.68 3.57±0.65

31-35 22(12.3) 3.38±0.53 3.56±0.63 3.75±0.75

≥36 11(6.1) 3.29±0.58 3.55±0.55 3.54±0.49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level

Uppera 5(2.8) 3.86±0.77 6.543

(.002)

c<a

4.01±0.57 13.349

(<.001)

c<a

4.56±0.61 7.145

(.001)

c<a

Middleb 51(28.5) 3.61±0.51 3.93±0.58 3.95±0.67

Lowerc 123(68.7) 3.36±0.46 3.46±0.55 3.67±0.62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85(47.5) 3.55±0.47 2.524

(.012)

3.63±0.63 0.442

(.659)

3.96±0.68 3.651

(<.001)No 94(52.5) 3.36±0.51 3.59±0.58 3.61±0.58

Experience of
traveling or living

abroad

Yes 93(52.0) 3.50±0.49 1.583

(.115)

3.70±0.58 1.980

(.049)

3.86±0.64 1.849

(.066)No 86(48.0) 3.39±0.50 3.52±0.62 3.68±0.66

Interpersonal skills

Uppera 33(18.4) 3.79±0.55 13.968

(<.001)

c<b<a

3.97±0.77 22.905

(<.001)

c<a,b

4.11±0.64 6.162

(.003)

c<a
Middleb 131(73.2) 3.41±0.44 3.61±0.47 3.72±0.64

Lowerc 15(8.4) 3.08±0.44 2.82±0.46 3.5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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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측면이 3.67점 순이었다<표2>.

3.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r=.596,

p<.001), 감성지능(r=.620,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다문화인식(r=.47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연구 가설 1은 성립되

었다.

4.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

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

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16]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그림 2>와 같이 다문화인식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β=.572, p<.001), 감성

표 3.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N=179)

Variables
F1 F2 F3
r(p) r(p) r(p)

Multicultural perception 1

Emotional intelligence
.471

(<.001)
1

Multicultural efficacy
.596

(<.001)

.620

(<.001)
1

†F1=Multicultural perception, F2=Emotional intelligence,

F3=Multicultural efficacy

지능은 다문화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β=.471.

p<.00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사이에서 매개하

였다. 즉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총 효과는 β

=.769(p<.001)이었으며 매개변수인 감성지능이 투입되

면서 다문화효능감에 대한 감성지능의 직접 효과는 β

=.500(p<.001)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

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존

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그림 2.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
능의 매개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

화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

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표 2.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N=179)

Variables
Ran
ge

M±SD
Skew
ness

Kurto
sis

Multicultural

perception
1-5 3.45±0.51 .240 -.230

Emotional

intelligence
1-5 5.11±0.60 -.219 1.085

Self-emotion

appraisal
5.35±0.72 -.383 .452

Others emotion

appraisal
5.20±0.86 -.446 .230

Use of emotion 4.92±0.80 -.213 .201

Regulation of

emation
5.01±0.84 -.143 .086

Multicultural

efficacy
1-5 3.77±0.66 .124 -.500

General function

aspect
3.69±0.70 .127 -.157

Human relationship

improvement aspect
3.99±0.72 -.169 -.754

Multicultural family

consideration aspect
3.67±0.72 .371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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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다문화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

미순의 연구[20]와는 비슷하였으나 남혜리[21]의 연구

보다는 낮은 점수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시점으로부

터 시간의 흐름이 지났음에도 다문화인식의 점수에 큰

변화가 없거나 낮은 인식 점수는 그만큼 다문화인식에

대한 확산이 없었음을 의미하여 다문화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

어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학생

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관련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겠다.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11점으로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3][22]와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

며 남혜리[21]의 연구에서의 감성지능 점수보다는 높

았다. 하부영역별 정도를 분석하였더니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영역, 감성활용 순으로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21]에서의 하부영역별

점수는 타인감성이해,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

절 순으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순서에 있어서 각각의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으

로 순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감

성지능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감성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23]

으로 향후 의료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로 업무를 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며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행위의 대상자를 만나게 될 경우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서 외국

어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

외국어 능력을 증진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

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지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다문화효능감은 외국어 능력

수준, 다문화 교육 경험, 대인관계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0]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15]의 연구에서 해외거주 경험이 유의

미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다문화효능감과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추후에는 일반적 특성을 다양화하여 강화한 반

복연구를 제안한다.

다문화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으로 조주연

고 윤미선의 연구[24]의 3.65점보다는 높고, 전미숙[20]

의 연구의 4.00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

교육 경험의 유무의 차이로 보여진다. 조주연과 윤미

선[2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4%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함으로써 다문화효능감의 점수가

낮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본 연구와 전미숙[20]의 연

구에서는 45% 정도의 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점수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효능감에 대한 역

표 4. 다문화인식와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N=179)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Multicultural perception → Emotional intelligence .572 .081 6.996 <.001 .418 .733

Emotional intelligence → Multicultural efficacy .471 .067 7.017 <.001 .338 .604

Multicultural perception → Multicultural efficacy .500 .080 6.179 <.001 .340 .659

Multicultural perception → Emotional intelligence →

Multicultural efficacy
.769 .080 9.528 <.001 .610 .929

F=90.792(<.001), R2=.350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769 .080 .610 .929

Direct Effect .500 .080 .340 .659

Indirect Effect .269 .055 .167 .38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419-427, Nov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25 -

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는 다문화 유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하여서도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댜문화 관련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신설과 비교과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다

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효능감 역시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론을 기반으로 실체적인 경험이

포함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중심 간호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및 다문화효능감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인식은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감성지능은

다문화효능감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 및 감성지능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

은 성립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이 높을수

록,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15][20]에서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

능감과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 결과

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

는 곧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얼마나 긍정적이

냐에 따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대상자들에게 역량

높은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이는

다문화인식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성

지능은 다문화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위 변수들 간의 직접 관계 및 영향

요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다문화인식과 감

성지능과의 상관관계 연구[2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

능감과의 관계 연구[15], 감성지능이 문화적 역량에 미

치는 영향 연구[13],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25], 다

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26] 등의 연구가 본 연구

와 비슷한 결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직까

지 다문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반복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

문화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다.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 및 감성지능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으며,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

계에서 감성지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과 2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

감을 높이기 위하여 긍정적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 측면과 경험을 통한 실무

측면에서의 다문화 관련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기에 이를 모든 대학생들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다문화효능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

수를 투입한 확대 및 반복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효능감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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